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모임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적용됩니
다. 처음 오신 분들은 방역절차에 따라 연락처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국: 이제희(12/26) 
생일: Joseph Ferguson(1/2), 이재하(1/8), 박지한/은빈(1/12),
     류희지(1/19), 장근미(1/22), 이재서(1/26)
2. 2022년 다트머스 한인교회 표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 에스겔 36:26-27 고후 5:17 
3.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4.  2022년 예결산 제직회: 1월 23일 주일예배 후 
5. 말씀의 삶: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6. E-transfer 헌금 안내: 
NAME: Dartmouth Korean Church     notify recipient by Email
email: 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phone:9027463566
Security Question: Our Savior      Security answer: Jesus

   

2022. 1. 2.  231호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어린이교회 1:00PM 본당    청소년교회 9:00PM 토 (ZOOM)

  담임목사: 김승용 902-746-3566, 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340 1,2,19,38,46

감사 헌금 CD $40 1,2,12

송구영신 CD $150 1,12

장년 출석 줌 어린이 출석 줌

http://www.dartmouth-k-church.com


 2022년 첫 번째 주일예배

에스겔 36:26-27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1)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2)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고린도후서 5:17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
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는기도 김승용목사

찬    양 다함께

대표기도 다함께

성경봉독 겔 36:26-27, 고후:17 다함께

설    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김승용목사

결단찬양 은혜 다함께

헌    금 다함께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축    도 김승용목사

목회자 칼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씀처럼 우

리는 과거는 지나간 것들입니다. 좋았던 싫었던 그것은 이제 과거입니다. 이 과거의 산물들이 
정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우리 삶을 채우게 되면 마치 삶은 과거의 쓰레기들로 가득 차 버립니
다. “호더스(Hoarders)증후군”은 이처럼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는 강박증을 이야기
합니다. ‘아니 왜 쓸데없는 쓰레기들을 버리지 못할까?’라고 의아해 할 수 있지만 호더스 증
후군을 앓는 사람은 그 작은 것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들
어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비무환의 생각으로 
우리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작은 것
부터 버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내 삶을 좌지우지할만큼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
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첫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접이식 찜기”는 음식을 쪄서 요리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찜기를 “캠핑용 화로”로 사
용하는 영상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접이식 찜기”의 판매율
이 몇배로 상승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원래의 용도와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캠핑용 화로”로 사용해 버린 “찜기”는 그을림과 
열로 변형이 되어 다시 “찜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래의 목적과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목적과 용도가 아니라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다가는 원래의 목적과 용도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정돈은 원래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들을 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질러진 집을 정돈하라고 큰 상(간식)을 걸고 청소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러면 상을 타려고 청소를 열정적으로 시작합니다만 이내 아이들이 물건을 하나씩 들고 와서 
묻습니다. “아빠, 이건 어디다 둬야해?” “아빠, 이건 뭐야?” 청소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정돈
해야 할지 모르니깐 정돈이 안됩니다. 

혹은 기껏 정리 정돈한다고 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변기”를 
가장 더러운 물건에 빗대어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충격적이게도 변기보다 우리가 자주 쓰는 핸드폰이 더 더럽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에서 깨끗하게 손을 씻고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수도꼭지가 더 변기보다 
더 더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나온 사람의 손에 병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리, 정돈은 우리 삶을 잘 아는 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우리보
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
니 어쩌면 새로운 한해를 바라보며 어떻게 또 한 해를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아무런 기
대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결코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새 해 아침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새 날을 맞이하며 새롭게 시작하려고 우리의 조상들이 했지만 결코 그런 노력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대청소, 새해각오, 스타일...)에 변화를 
주어도 그것이 결코 우리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영을 너희 안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
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 지금 이루어집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잘 아시
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
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


